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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[2020�그리스도인�문화기행�③�도서�탐방]

스물여덟번째 이야기

‘침묵과 알아차림’에 관하여

�오백� 년� 전� 유럽의� 종교개혁은� 부패한� 가톨릭의�
적폐를� 대부분� 청산하였다.� ‘오직� 성경’에� 입각한� 개
신교의� 믿음은� 수많은� 형식들과� 위선을� 엄중히� 거부할�
수밖에�없었다.� 하지만�그러는�와중에�초대교회�때부터�
전승되어� 온,� 오히려� 예수님께� 그� 뿌리를� 둔� 소중한�
전통이�유실되었음을�이제는� 돌아볼� 때가� 된� 것� 같다.�
그� 소중한� 유산은� 다름� 아닌� ‘침묵기도’,� 흔히들� ‘관상
기도(contemplation,� 관상:� 생각(想)을� 관찰(觀)하다)’
라고도�이야기되는�기도의�한�형태이다.�

관상기도는� 가톨릭의� 전통
으로� 알려져� 있고� 현대생활에�
적용한다며� 상황에� 따라� 변형
되고� 있는� 형국이기도� 하다.�
그러기에� 개신교의� 입장에서는�

관상기도를�대할� 때� 조심스럽고�거북한� 부분이�있는�
것도� 사실이다.� 그러나� ‘침묵기도(관상기도)’의� 원형
은� 예수님께로부터� 비롯되었고� 초대교회의� 유산이라
는� 것을� 잊지� 않기를� 바라며� 오히려� 그� 원형을� 잘�
보존하고�전하는�것이� 이� 시대의� 소명이라�생각된다.�
이�관상기도와�관련하여�현대인의�신앙에�걸맞게�적용
하고�설명하는�탁월한�책이�있어�소개하고자�한다.
지은이� 마틴� 레어드는� 아우구스티누스� 수도회� 수

도사이며,� 빌라노바대학교� 신학� 및� 종교학부� 교수이다.�
로마와� 런던,� 옥스퍼드에서� 교부학을� 연구했으며,�

광범위하고� 심도� 있게� 관상적� 영성훈련을� 받았다.�
현재�미국과�영국을�오가며�관상기도�피정을�지도하고�
있다.� 관상적� 영성훈련� 방법에� 관한� 『관상기도』�
3부작은�그의�대표작이다.� 그중�두�권이�국내에�번역
되어�출간되었다.

� 1권. 『침묵수업』

Into� the� silent� land:� A� guide� to� the�
christian� practice� of� contemplation�
(침묵의�나라로:�관상기도를�위한�안내서)
“낯설게� 다가오는� 관상기도에� 익

숙해지기� 위해서는� 일종의� 기술이�
필요하다.� 저자의� 깊이� 있고� 유려한� 설명은� 관상의�
길을�걷는�이들에게�용기를�북돋아준다.� 이� 책은�이제�
막�영성�훈련을�시작한�사람은�물론,� 하나님의�침묵�
속으로� 좀� 더� 깊이� 들어가길� 원하는� 모든� 사람에게�
좋은�안내서가�될�것이다.”(교보문고�안내문)
저자는� ‘침묵과�관찰(알아차림)’을� 통해� 영적�수련의�

기술(art)을� 습득하며� 우리의� 영적� 고향인� 하나님께로�
돌아갈�것을�강조하고�있다.

2권. 『기도수업』

A�sunlit� absence:� silence,�awareness,�
and� contemplation� (찬란한�부재:�침묵,�
알아차림,�그리고�관상)
“1권이�관상기도의�길에�처음�들어서는�

사람들을� 위한� 안내서라면,� 이� 책은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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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�성숙하고�깊은�경지의�관상기도에�이르는�길을�

안내해준다.� 또한� 알아차림이� 확장되고� 관상기도가�

보다� 깊은� 수준으로� 들어설� 때� 겪게� 되는� 시련을�

비롯해� 영적� 여정에서� 거치게� 되는� 모든� 단계를�

자세하게�안내하고�있으며,� 침묵과�알아차림을�통해�

오늘날�사람들이�불안,�우울,�강박의�지배로부터�어떻게�

벗어날� 수� 있는지에� 대해서도� 깊이� 있게� 다루고�

있다.”(교보문고� 안내문)

저자는� ‘침묵과�관찰(알아차림)’이�가져다주는�기도의�

은혜를� 통한� 하나님과� 인간의� 근원적� 일치에� 대해�

직접적으로�다루며�강조하고�있다.

3권. 『An Ocean of Light: Contemplation, Transformation and 

Liberation』(빛의 바다: 관상, 변혁 그리고 해방)� *국내 미출간

침묵에는� ‘말의� 침묵’,� ‘생각의� 침묵’,� ‘몸의� 침묵’�

세�가지가�있다.� ‘말의�침묵’은�누구라도�할�수�있다.�그저�

입을� 닫으면� 가능하다.� 하지만� 이것� 또한� 쉽지� 않을�

때가� 있음은� 사실이다.� ‘생각의� 침묵’은� 결코� 쉽지�

않다.� 침묵기도� 수련의� 대부분은� 바로� 이� ‘생각의�

침묵’을� 어떻게� 달성하느냐에� 관한� 이야기들이다.�

고요한�시간을�내어�침묵기도로�나아가면�어찌�그리도�

수많은� 잡념들이� 오가는지� 자신의� 실체를� 발견하게�

된다.� 침묵기도의�수련은�바로�이러한�생각들의�흐름을�

이해하고� 떠나보내는� 것이� 요체이다.� ‘몸의� 침묵’은�

쉽사리� 체험하기도� 하고� 그렇지� 못하기도� 한다.� 때와�

장소에� 따라� 영향을� 받는� 것이� 사람마다� 많이� 다른�

편이다.� 모든� 감각이� 사라지는� 느낌이� 들� 때� ‘세상과�

나는�간�곳�없고�구속한� 주만�보이도다’라는� 찬송가�

가사가�떠오르기도�한다.

� ‘침묵기도’란� 이러한� 세� 가지� 침묵을� 통해�

하나님께로� 직접� 나아가는� 영적� 여정이다.� 다만�

그�여정은�첫�발걸음부터�마지막까지�오로지�성령님의�

인도하심으로만� 가능하다.� ‘나’라는� ‘ego’가� 작용

하는� 바로� 그때,� ‘침묵’은� 깨지기� 때문이다.� 침묵

하시는� 성령님,� 오직� 들으시는� 것만� 말씀하시는�

성령님의� 인도하심으로만� 우리는� 하나님께로� 인도

받을� 수� 있을� 뿐이다.�

� 위� 세� 권의� 책� 외에도� 침묵기도와� 관련하여� 오랫
동안�읽혀져�온�책들이�있어�그�제목만�소개해본다.

*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, 잔느 귀용, 생명의말씀사

* 하나님의 임재 연습, 로렌스 형제, 두란노

* 침묵의 영성, 김진, 엔크리스토

�

[글쓴이:�김종영�목사,�정리:�김옥숙,�편집:�최선]

�

[일본�전통의상-기모노]�
‘입는� 것’이라� 의미의� 기모노(きもの)는� 그�

유래에� 대한� 여러� 설� 중,� 헤이안� 시대(794-�

1192)부터� 입었다는�설이�유력하며�명절,� 축제,�

졸업식�등에�거의�모든�여성들이�입는다.

1.� 2020년� 하나님의� “준비하라”라는� 음성에� 따라�

삶의�모든�영역에서�준비하고�하나님과�깊은�만남이�

있기를�기도합니다.

� � “그러므로� 이스라엘아,� 내가� 이와� 같이� 네게�

행하리라.� 내가� 이것을� 네게� 행하리니� 이스라엘아,�

네�하나님�만나기를�준비하라(암4:12).”

2.� 12월� 7일(월)� PM� 8시,� Blessing� BEE� Korea가�

영상으로� 진행됩니다.� 올해� ‘준비하라’라는� 말씀에�

따라� 말씀과� 기도,� 행함으로� 실천하고� 있는� BEE�

Korea에게� 주신� 은혜에� 감사하며� 서로� 축복하는�

시간이�되기를�기대하며�기도합니다.


